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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이미 속세의 번뇌를 잊은 듯한 여승의 모습을 그린 시구이다. 후
각적 이미지. 고독한 여인의 내면 의식 환기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늬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나와 여인의 첫 만남이다. 금광으로 일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

을 찾으려 옥수수 행상을 하면서 금점판을 도는 여인과의 만남
이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남편을 찾는 고생 속에 투정을 부렸던 어린 딸을 울면서 때리는 
여인의 슬픈 한(恨)을 표현하고 있다. 감각적이고 명료한 이미지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원래는 농부였을 법한 지아비가 생계 문제로 금광에 간 뒤 귀가

하지 않은 지 십 년이 됐으므로 여인이 십 년 동안 과부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고, 이로 미루어 크게 고생했음을 알 수 있다. 당
시의 보편적인 민중고의 실상이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일제 강점기 가정의 파괴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어린 딸도 죽어 도라지꽃이 많이 피어 있는 돌무덤에 묻혔다. 여

인이 더욱 외로운 처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죽음의 미화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감정이입.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
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여인이 삭발하는 모습은 곧 여승이 되는 날이 되는 모습이다. 가

족 공동체의 붕괴가 여승이 되게 한 것이다. 산꿩의 울음을 여인

의 울음으로, 떨어지는 머리 오리를 여인의 눈물 방울로 대치시

켜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슬픔을 초월하는 

여인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감정의 객관화(떨어지는 머리카락
을 눈물방울로 대치시켜 객관적으로 묘사함) 

수록 교과서 미래엔

중요도 ☆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애상적, 감각적, 서사적 구성*(단순한 시간적 
흐름이 아닌 역순행적 구성), 사실주의적. 

제재 한 여자의 일생 

주제 여승의 비극적 삶.(가족 공동체의 상실)

해제

이 시는 한 여자의 일생을 보여 주고 있다. 특
히,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일생, 가
족 구성원들이 상실되면서 일어나는 삶의 비
애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 가족은 
지아비와 지어미 그리고 딸아이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농삿일을 했을 법한 지아비는 광부
가 되어 집을 나가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 금
점판을 돌며 옥수수 행상을 하고, 그 고생에 
못 이기어 딸은 죽어 돌무덤에 묻히고, 자신은 
산 속 절간에서 삭발을 하여 여승이 되었다. 

출제 point

시어 풀이

합장(合掌)
부처에게 배려할 때 두 손바닥을 마주 
합침 

가지취 취나물의 일종 

어늬 '어느'의 방언 

금덤판 금광의 일터, 금전판 

파리한
몸이 몹시 여위거나 핏기가 없고 해쓱
한 

따리며 때리며

섶벌 재래종의 꿀벌 

마당귀 마당의 한 귀퉁이 

머리 오리 머리카락의 가늘고 긴 가닥 

표현상 특징

●  감각적 어휘의 구사

●  시상의 압축, 절제

●  비유적 표현이 두드러짐(독특함)

●  역순행적 구성 

●  회상적 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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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녯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나)  
평안도(平安道)의 어늬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 밤같
이 차게 울었다

(다)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라)  
산(山)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
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시상 전개

여승의 현재(제1연) 

여승의 삶의 궤적(제2～4연) 

제2연 : 시적 화자의 여인과의 만남 

제3연 :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외로운 처지의 여인 

제4연 : 한 많은 여인이 여승이 됨 

출제 예상 문제

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여인의 삶을 역순행적 구성으로 제시한다.
② 일제 강점기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③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본다.
④ 인물, 사건 등의 서사적 요소에 의해 시상이 전개

된다.
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비애를 형상화

하였다.

2 다음은 이 시를 이야기로 재구성한 것이다. 어색

한 것은?

① 나는 전에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는데, 여인은 
칭얼대는 딸을 때리며 울었다.

② 여인의 남편은 돈을 벌러 먼 곳으로 떠났지만 10
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③ 도라지꽃을 좋아한 딸은 도라지꽃이 많이 피어있
는 돌무덤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④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 나날을 보내던 여인은 
결국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⑤ 여승을 만난 나는 여인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쓸쓸
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서러워졌다.

3 이 시의 연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바르게 재배열

한 것은?

① (가) → (나) → (다) → (라)  
② (나) → (다) → (라) → (가)
③ (나) → (가) → (다) → (라)  
④ (다) → (라) → (나) → (가)  
⑤ (다) → (가) → (라)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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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시와 분위기 및 정서가 통하는 것은?

① 까닭 없이 마음 외로울 때는 / 노오란 민들레꽃 
한 송이도 / 애처롭게 그리워지는데, (민들레꽃, 
조지훈)

②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 우리가 저와 같아서 /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
린다. (저문 강에 삽을 씻고, 정희성)

③ 진주 남강(晋州南江) 맑다 해도 / 오명 가명 / 신
새벽이나 별빛에 보는 것을, /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 말
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추억에서, 박재
삼)

④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 누구나 조금씩은 안
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
장으로 간다. (안개, 기형도)

⑤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 누구와 함께 지난 날
의 꿈을 이야기하랴. / 양귀비 끊여다 놓고 / 주
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고향 앞에서, 
오장환)

문제 해설

1.  : ③   

  이 시는 시적 화자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회상하는 형

식으로 되어 있다. 시적 화자의 정서는 절제되어 있으나, ‘나

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는 부분을 보면 시적 화자의 감정

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의 삶을 관조

적으로 서술한다고 볼 수 없다. 관조(觀照)는 ‘대상의 본질을 

주관을 떠나서 냉정히 응시(凝視)함’의 뜻이다. 이 시에서 남

편이 집을 떠나고 자식까지 잃는 여인의 삶을 시적 화자의 회

상을 통해(①) 서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④), 이는 일제 강

점하의 수탈 속에서 가족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다(②). 이런 고통을 겪는 여인의 서러움을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과 같은 시각, 청각

의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였다(⑤).

2.  : ③   

  3연 3행은 어린 딸이 죽어서 돌무덤에 묻혔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3.  : ②   

  ‘옥수수 행상을 하는 여인과 나의 만남’ → ‘여인의 딸이 

죽음’ → ‘비구니가 된 여인과의 재회’

4.  : ③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 형상화되어 있는 이 시는 애상적인 

분위기와 서러움의 정서가 나타난다. ③은 고달픈 삶 속에

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슬픔이 형상화된 시로, 애상적

인 분위기와 어머니의 서러움이 나타난다. ① 시적 화자의 

외롭고 그리운 마음이 형상화되어 있다. ② 강물에서 인생

의 의미를 발견하는 내용이다. 시적 화자는 강변에서 하루 

종일 삽을 씻는 동안 슬픔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시는 성찰적인 성격을 지닌다. ④ 읍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

판하고 있다. ⑤ 고향을 잃은 사람의 그리움과 회한이 쓸쓸

한 분위기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


